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개인전 '갤럭시 익스프레스'를 여는 양아치 작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작가의 도발적인 이름과 삭발한 머리, 첫인상이 강렬하다. 작품도 작가도 
거칠고 직설적일 것만 같다.

그러나 전시장에 들어서면 예상과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보랏빛으로 물든 공간에서 황금색으로 빛나는 작
품들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알 수 없는 기호와 광석들이 박힌 조각 등 낯선 형상들은 호기심과 상
상력을 자극한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15일부터 열리는 미디어아티스트 양아치(본명 조성진·50)의 
개인전 '갤럭시 익스프레스' 전경이다.

여러 개의 동공을 가진 아이 얼굴과 사이보그 같은 몸통, 불상의 손 형상을 딴 조각, 눈에 광석이 달린 성모
마리아 등 이질적인 조합이 이어진다. 황동 주물과 자석, 광물, 버섯, 구슬 등 재료도 특이하다.

개막을 앞두고 만난 작가의 입에서는 심오한 주제가 나왔다. 말투는 부드럽고 진지했다.

"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 손은 노동하는 손이었는데 이제 기도하는 손으로 바뀌어
야 합니다. 이제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아치는 기술, 문화, 환경 등의 주제를 탐구하며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과 그 이면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미디어 아트로 다뤄온 작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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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사르트르, 외사시, 10 개의 눈, 사물', 2020, 황동 주물, 자석, 광물, 12x15x17cm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전시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로봇 등이 뒤바꿀 세상과 그 속에서 인간이 나아갈 길에 대한 고
민을 담았다.

그는 "이미 인간에 대한 감시가 일상화돼 있고 빅데이터와 로봇 등이 인간의 일을 장악하고 대신한다"라며 
"무섭기도 하지만 정말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반상을 호령했던 바둑기사 이세돌이 인공지능과의 대국 후 은퇴한 것을 언급하며 "인간은 이제 데이터
에 끌려가지 않고 데이터를 초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더 인간다운 삶을 사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한 기계가 이타적인 역할을 하고, 인간은 전통적인 노동에서 해방돼 새로운 역할을 찾아
야 한다는 메시지이자 희망 섞인 바람이다.

작가가 손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노동을 중시해온 현대사회에서는 일하는 손이 가장 아름답다
고 들어왔지만, 작가는 기도하는 손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한다.

전시는 작가의 이런 사유를 바탕으로 한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신작을 선보인다.

대부분 작품은 여러 개의 눈과 동공,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 어디서나 우리를 감시하는 카메라를 연상케 
하는 동시에 여러 차원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펼칠 세계로도 해석된다.

양아치는 인간과 사물, 자연과 인공, 가상과 현실, 과거와 미래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자신의 세계관을 
펼친다. 미래 사회의 디스토피아적 면모를 보여주는 듯하면서 영적인 이미지의 작품으로 위로와 치유의 손
길을 건네기도 한다.

다만 작품에 직접적으로 작가의 메시지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곳곳에 실마리는 숨어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 
해석은 관람객의 몫이다.



양아치 '갤럭시 익스프레스', 전시 설치 전경 [바라캇컨템포러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작가가 제시하는 방향성은 영상작업 '갤럭시 익스프레스'에서 읽을 수 있다. 영상은 렌즈 없이 데이터만으
로 3D 이미지를 생성하는 라이다 등 '다른 눈'으로 서울 시내 풍경을 조망한다. 여기에 화려한 색감의 열화
상카메라 영상이 겹쳐진다. 눈의 역할을 하는 렌즈가 있어야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기존 인식을 뒤흔
든다. 12월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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